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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비즈 18일,「입법조사처, 예타조사, 대상 

확대 ‧ 방법 개선 필요」제하 보도 관련 해명

<보도 내용>

□ 조선비즈는 18일「입법조사처 “예타조사, 대상 확대 방법 개선 필

요”」제하 기사에서 “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예비타당성

조사를 거친 228건의 사업 중 실제수요가 예측수요보다 많은 사업은

20건(9%)에 불과했다. 나머지 208건(91%)은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에 미

치지 못했다.”고 보도

<KDI 입장>

□ 해당 부분은 입법조사처의 ‘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

안’ 33페이지의 국토교통부 SOC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인용

한 것으로, 228개 평가 대상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

은 3건에 불과하므로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.


